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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음식물 처리기 사용기
지니의 한 국 사 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

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

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

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살림 자체에 별 흥미도 재능도 없는 편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가사노동 중 유독 싫다. 40년

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국에 와서 처음 하게 되

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래 후각이 발달해서 비위가 

약한 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음식물을 처리하

는 일은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가? 먹다 남은 치킨 살

과 뼈를 분리해 본 사람을 알 거다. 배수구에 착 달라붙

어있는 손으로 잘 잡히지도 않는 파, 부추 같은 잔 건더

기를 건져내는 건 또 얼마나 끔찍한가? 아, 눌어붙은 치

즈도 만만치 않지. 

한국에 오니 우리 아파트는 1층에 음식물 쓰레기 수

거함이 있고 입주민들은 개별 카드를 이용해서 그곳에 

음식물 쓰레기(음쓰)를 배출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나

오는 음쓰를 버리기 위해 쓰레기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을 내려가서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니...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다. 한여름과 한

겨울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또 어떤가? 정말 이게 최선

인지 의심스러웠다. 전 국민, 온 나라가 이러고 있으니 

이게 최선이겠지 싶었지만 정말 곤욕스러웠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이것만은 못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몇 번 

음쓰를 버리더니 얼마 안 가 이 업무를 큰 아들에게 이

임했다. 그렇게 큰 아들이 3년,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아 

둘째인 딸이 3년간 음쓰 배출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날짜가 잡힌 것이었다. 기간은 무려 6주간으로 엘리베

이터 없이 음쓰를 버리러 다닐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

캄해져서 결국 미루고 미뤘던 음식물 처리기를 장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단 주변에 음식물 처리기를 갖

고 있는 지인들을 토대로 모델별 만족도를 조사했다. 단

점을 꼽지 못할 정도로 대부분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구매가 임박해지자 남편은 친환경 음식물 처리기인 

미생물 방식을 강력히 추천했다. 제품을 살펴보니 음식

물 처리를 위해 내부 미생물을 잘 키워내야 하는데 이

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모양이었다. 친구의 시부모님도 

몇 번 사용하시더니 너무 어렵다며 구석으로 치워두셨

다고 했다. 톱밥 같은 형태로 잠들어 있는 미생물에 적

당한 물과 적절한 음식을 주어 흙과 같은 상태로 활성

화시키는 방식인데 이 미생물들에게 너무 기름진 음식

이나 너무 맵고 짠 음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니 

한국인은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을 기본양념으로 사

용하는데 이걸 배출할 수 없다면 이게 무슨 무용지물

인가? 미생물 방식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 키우듯 음식물을 물로 씻어낸 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더 이상 나는 뭔가를 키울 수 없다. 아

니 키우고 싶지 않다. 남편에게“제발! 나는 더 이상 아

무것도 키우고 싶지 않아. 지금으로 충분해.”애원하다

시피 했고 남편은 나의 반대를 탐탁지 않아 했으나 지

금도 나는 백 번 천 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자신한다. 

설치형 분쇄 건조형 처리기도 좋아 보였다. 금액은 제

일 높았지만 일단 설거지하면서 음쓰가 곧바로 배수구

로 투입되는 형식이라 따로 음쓰를 운반할 필요 없다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투입구가 다소 좁기도 

하고 설치형인데 혹시 고장이라도 나면 뭔가 더 복잡하

고 골치 아플 것 같아서 불안함이 컸다. 

결국 한참을 검색하고 조사하고 비교 분석한 끝에 처

리기를 구매했고 두 달가량 사용 중이다. 결론적으로 

이제 음쓰 버려달라고 사춘기 자녀들 눈치 보며 부탁

할 필요가 없어져서 매우 다행이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

절했다고 생각된다. 우리 딸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간편화를 위해 음쓰 분쇄기 

설치를 환경 공약으로 제시하자 반드시 윤석열이 대통

령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음식물 처리기

가 도착하자마자 지난 3년간 음쓰 배출을 도맡아온 딸

이 제일 좋아할 줄 알고“네 크리스마스 선물이야”(농

담이었음. 크리스마스 선물은 따로 했음) 했더니 이내 

딸의 얼굴 표정이 굳어졌다. 곧 있으면 셋째에게 물려

줄 업무이기도 했는데 동생들은 앞으로 영영 음쓰 버

릴 일이 없어졌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다른 업무에서 많이 열

외 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딸이 그걸 알려나 모르겠다.  

하지만 웬일인지 내 일은 더 많아진 기분이다. 그동안

은 솔직히 아이들 시키느라 눈치 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면 이제는 음식물 처리기를 가동하고 분쇄/건

조되어 가루가 된 음쓰를 폐기하고 처리기 내부 통을 

불리고 닦는 일을 매일 반복하게 되었다. 전적으로 내

가 하는 일이다 보니 분명 편리 해진 것 같기는 한데 나

만 뭔가 업무가 늘어난 느낌이랄까? 연봉은 안 올랐는

데 업무만 추가되었다고 툴툴대는 MZ 사원 같나? 집에

서 음쓰를 처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음식물 처리기는 

훌륭한 제품이지만 아직도 발전시킬 구석이 매우 많

아 보인다. 


